
존경하는 김학수 유엔 아∙태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,

클라우스 퇴퍼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,

하루히코 구로다 아시아개발은행 총재,

각국 대표와 내외 귀빈 여러분,

제5차 유엔 아∙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. 국제기구와

50여 개국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이 자리에는 작년 말 쓰나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의 대표들도 참석하고

계십니다. 깊은 위로를 드리며,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지원활동에 계속해서 적극

동참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

이 회의는 1985년 시작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역내 환경협력의 중심에 서 있

었습니다. 이제는 아∙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최대 회의로

발돋움했습니다.

이처럼 뜻깊은 회의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

며, 이번 회의를 주관한 유엔 아시아∙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(ESCAP) 관계자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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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활절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

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.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서도 사랑을 실

천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.

한국 교회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시대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왔

습니다. 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 발전,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데 큰 힘이

되어 주었습니다.

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한 선진한국을 만드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 가야겠습니

다.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. 편법과 반칙

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.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과도 함께 가는 사회가

되어야 합니다.

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믿으며, 여러분의

많은 기도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.

부활절을 거듭 축하드리며,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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